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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으로�콘크리트�구조물은�외부�환경적�요인에�의해�시간이�지날수록�표면�등에�열화나�파손이�발생하며�

구조적,�기능적�성능이�저하된다.�콘크리트�구조물을�좋은�상태로�장기간�사용하기�위해서는�적절한�시기에�유

지보수를�실시해야�하며,�콘크리트�구조물의�열화된�표면�일부를�제거하는�전처리�단계를�거친�후�덧씌우는�등

의�보수방법이�많이�적용되고�있다.�콘크리트�보수�전�전처리는�열화부�제거를�통해�파손의�전파를�억제하고,�

보수재의�부착성능을�높이는�등�콘크리트�구조물의�유지보수�단계에서�중요한�역할을�한다.�일반적으로�콘크리

트�전처리�상태는� ICRI(International� Concrete� Repair� Institute)의�콘크리트�표면�전처리�상태�평가지표인�

CSP(Concrete�Surface�Profile)�0~10단계로�구분하고�있다.�하지만�CSP는�정량적인�평가방법이�아니며,�CSP�

상태를�대표할�수�있는�플라스틱�샘플과�전처리�후�콘크리트�표면을�비교하여�평가하는�방법이기�때문에�객관

적인�평가지표가�될�수�없다.

본�연구에서는�콘크리트�구조물의�CSP�등급을�객관적으로�평가할�수�있는�프로파일�값을�제시하는�것을�목표

로�하고�있다.�CSP�등급별�공시체를�3D�프로파일러�장비를�이용해�측정하고�정량적으로�프로파일�패턴을�분석한

다.�이후�통계모델을�적용하여�CSP�등급별�단위면적의�깊이�변화량�기준값을�선정하는�것을�목표로�하고�있다.�

CSP�평가�기준을�객관적으로�제시하기�위해�1~10단계의�CSP�샘플에�대한�프로파일을�측정하고�그�패턴을�

Linear�regressor�모델을�이용하여�정량화�하였다.�이후�실제�콘크리트�표면을�측정하여�실제�콘크리트�표면의�

측정값과�본�연구에서�산출된�기준값을�비교하며�차이를�분석하고,�3D�프로파일러로�측정한�콘크리트�표면�물

리적�특성을�반영한�형상�이미지의�깊이�변화량에�대해�미분�값을�이용한�임계처리�방식을�적용해�특징을�추출

한�뒤�계산된�물리적�특성을�반영한�형상�이미지와�CSP의�기준값을�비교하여�이미지�자체로�CSP�등급을�평가

할�수�있는지�확인하였다.

본�연구를�통해�콘크리트�보수보강�전처리�단계의�객관적인�기준을�마련할�수�있을�것으로�기대하고�있으며�도출된�

기준값을�통해�콘크리트�구조물�보수보강의�기준마련과�성능�개선을�기대할�수�있다.�또한�본�연구를�기반으로�공항,�

교량,�고속도로,�건축물�등�다양한�콘크리트�구조물의�보수보강�기초자료로�활용할�수�있을�것으로�기대한다.

� �

(a)� 콘크리트�표면�측정 (b)� 콘크리트�표면�형상�분석 (c)� Linear� regressor� Model

Fig.� 1� CSP�평가�기준�연구�수행�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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